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병마와 싸우

고 있는 아빠가

힘을 낼 수 있도

록 꼭 금메달을

선물하고 싶었습

니다

무안 시골학교 출신으로 전국소년체전

2관왕에 오른 소년신궁의 휴먼 스토리가

진한 감동을 주고 있다 주인공은 전교생

이 7명이 전부인 무안 일로읍 망월리 일로

초 청망분교의 김건우(6년)다

김건우는 25일 인천 계양아시아드양궁

장에서 열린 전국소년체육대회 양궁 남자

초등부 경기에서 금메달 2개와 동메달 3개

를 목에 걸었다

분교에 다니는 학생이 소년체전에 출전

한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인데 전국 처음으

로 2관왕에 오른 것이다 또 이날까지 전남

선수 중에서 가장 많은 메달을 획득했다

김건우는 이번 대회에서 개인종합과 단

체전에서 1위를 했다 개인종합에서는 총

144발(1440점 만점)을 쏴 1385점을 획득

했다 한 발 당 평균 96점을 명중시킨 셈

이다 개인전에서는 각각 35m 30m 25m

에서 동메달을 땄다 단체전에서도 정상에

올랐다 강민구김한범송려명과 조를 이

뤄 4128점을 합작했다

김건우의 금메달은 부모의 이혼과 아버

지의 오랜 투병이라는 아픔을 딛고 강한 정

신력과 투지로 일군 것이어서 더욱 값지다

가정형편이 어려운 김건우는 초등학교

4학년 때 활을 잡았다 한 살 터울인 누나

김가은(전남체육중)을 따라서다 체격이

좋아 양궁 선수로 발탁된 누나와 달리 김

건우는 키만 크고 삐쩍 말라 선수가 되지

못했다 하지만 운동을 하면 배는 곯지 않

을 것이라고 판단한 어머니의 권유로 궁

사가 됐다

어려운 가정형편은 인내력과 정신력을

강하게 했다 김건우는 청망분교와 일로초

본교를 오가며 연습을 하고 있다 오전에

분교에서 수업을 한 뒤 오후에 본교로 가 매

일 5시간씩 활을 쏘고 있다 큰 키와 긴 팔

이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 활시위에 힘이

실려 바람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것이다

문영희 일로초 양궁 코치는 건우는

167의 큰 키와 긴 팔에서 뿜어져 나오는

파워가 강점이다 여기에 헝그리정신까지

더해져 인내력과 집중력이 매우 좋다고

말했다

김건우는 지난달 스포츠토토 전국 양궁

대회에서 3관왕을 차지하는 등 남자 양궁

의 유망주로 급부상하고 있다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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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안시골학교서 소년神弓 나왔다

일로초청망분교김건우

초등양궁金2銅3 명중

어려운가정형편극복

한국양궁유망주떠올라

지난 24일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열린 육상 여중

부멀리뛰기에서 5m86으로 금메달을획득 대회

2연패를달성한정서희(광양백운중2)가도약하고있다 전남도체육회제공

광양정서희 금빛도약

양궁 남자초등부에서 2관왕에 오른 무안

일로초김건우(오른쪽)와문희영코치

사이클 기대주 정설화(나주 다시중3)

가 전국소년체전 4관왕에 등극했다

정설화는 25일 경기도 의정부벨로드롬

경기장에서 열린제43회 소년체전 사이클

여중부 500m독주와 2단체추발 경기에

서 금메달 2개를추가했다

500m독주에서 38초641로 결승선을 가

장 먼저 통과했고 2단체추발에서는 추

수빈노사욱김송이김채연과 조를 이뤄

2분46초549를 기록했다 24일에는 200m

기록과 김송이추수빈과 함께 한 단체스

프린트경기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했다

5개 금메달 중 4개를 휩쓸며 이날까지 대

회최다인 4관왕에 올랐다

전문가들은 정설화의 금빛 질주를 근

력지구력순발력을 발산하는 꿀벅지에

서 찾고 있다 중학교 1학년 때 다이어트

를 위해 사이클을 시작한 정설화는 2개월

만에 소년체전 1개인추발에서 동메달을

획득할정도로재질을보였다 지난해에는

2단체추발에서 은메달 200m기록단

체스프린트에서 동메달을 땄다

한편 대회 이틀째인 25일(오후 6시현재)

광주는 금 12은15동메달 9개를 전남은

금 14은 12동메달 22개를 각각 획득했다

광주는 수영에서 금메달 4개를 수확했

다 오하늬(화정남초6)는 수영 다이빙 플

랫폼과 스프링보드3m에서 2관왕에 올랐

다 광주체중 박정인도 플랫폼다이빙 정

상에 올랐다 남상아(광주체중2)는 평영

100m에서 금빛물살을갈랐다

양궁에서도 3개의 금메달을 획득했다

형예진(동명중3)이 2관왕(개인전 3060m)

에 올랐고 박연경(광주체중2)은 개인전

30m에서 공동 금메달을 차지했다역도박

두환(송정중3)은 용상과 합계 45급에서

2관왕을 들어올렸다 레슬링 그레꼬로만

형에서는 김다현(송정중335급) 권정

빈(광주체중376)이 정상에 올랐다

멀리뛰기의 정서희(광양 백운중2)가 전

남에첫금메달을 안기며 대회 2연패를 달

성했고롤러에서는임소리(안산중 2)가 2

관왕에 올랐다 레슬링에서는 함평중 박

재현과 김재용이 각각 그레꼬로만형 50

과 58에서 금메달을 땄다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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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설화사이클 4관왕광주전남 금메달 26개 선전
<나주다시중>

500m독주 등 4개 부문우승

광주금 12은 15동 9

전남 금 14은 12동 22


